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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근대에 와서 여러 여성이 국가의 행정 수반이 되었습니다. 독일의 여성 수상, 안헬라 마르켈,  과 영국의 마가렛 테처 수상은 특히 돗 보이는 여성 수상임을 아무도 부인 할 수 없을 것입니다.  1900년 도 중반 이후 국가의 대통령이 된 여성은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을 위시하여 20 명이 넘습니다.  내각 책임제의 정부에서 실질 적으로 국가 수반역할을 한 수상을 비롯하여  대통령 제에서 수상을 한 여성은 80명이 넘습니다.  대한 민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한국의 정당이나 정파와 무관한 저도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적인 통치와 임기를 축원했습니다. 그랬지만 본인의 탓이었던지 아니면 정치 풍토의 탓이었던지 박 대통령이 사방팔방에서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뉴스에서 접하고 실망스럽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공적인 통치를 했다고  평을 받는 마가렛 영국의 전 수상과 대조해 보고 싶습니다.

마가렛 태쳐 수상은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과 함께 구 소련을 무너뜨린 서방국가의 정치 지도자 였습니다.  그녀는 의지가 굳고 옳다고 믿는 정책은 아무도 그녀의 의지를 꺾지 못했기 때문에 소련 에서 그녀에게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소련이 
핵 탄도 등을 거론하면서 서방 국가들을 위협했을 때 태처 수상은 미국의 핵탄두 방위 체제를 유럽에 제일 먼저 배치시킨  수상이었습니다. 그때 그런 방위 체제를 영국 내에다 배치히는 것에 격렬한 시위와 항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태처 수상은 조금도 의지를 굽히지 않았고 결국 소련으로 하여금 무릎을 끓게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사드를 반대하는 시위가 거센 것보다 심한 항의를 극복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수상의 저택을 방문한 고바체프 소련 대통령에게 “나는 공산주의를 싫어합니다.” 고 직설한 예는 레이건 대통령이 베를린 장벽에서 “고바체프씨여, 이 장벽을 허무세요”라고 갈파한 언급과 함께 유명한 언급으로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처 수상은 이 외에도 유명한 언급을 남겼습니다.  “ 사화주의의 문제란 머지않아 그런 체제는  다른 사람의 돈을 탕진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라는 언급을 위시히여 “모든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받으려면 사사건건 타협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아무 일도 성취할 수 없다”는 말은 매우 자주 인용된 태처 여사의 인용구입니다.  그녀는 항상 그런 대치성 발언만 하지 않았습니다. “불화가 있는 것에는 화평을,  오류가 있는 것에는 진리를,  의심이 있는 곳에는 신뢰를,  실망이 있는 곳에는 희방을 가져와야 한다”는 지혜의 말씀도 그녀가 남긴 유명한 발언입니다.

태처 수상은 2013년에 88세를 일기로 서거했습니다.  그녀가 수상으로 재직하는 동안 강성 노조를 길드렸고 소련을 비롯한 동구 세력을 꺾었습니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과는 극히 친했지만, 미국이 영국과 상의 없이 그래나다를 침공했을 때는 누구보다 심하게 미국을 바난하기도 했었습니다.  태처수상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면서 처음으로 한국의 여성 대통령이 되신 박근혜 대통령이 현명한 지도력을 발휘하여 정치적 난관을 수습하기를 바랍니다. 왜냔 하면 첫번째의 여성 대통령이  비판을 받으며 퇴임하게 되면 앞으로 한국에서 여성 대통령이 출현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끝
